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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 성명>보기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불법적이고 비인도적 가택연금 즉각 해제를 촉구
한다

 

- 한국 정부는 아웅산 수지 등 버마의 정치 수감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라 -

 

버마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이 오늘로 꼭 6년째가 된다. 지난
5월 27일 버마 군부는 또다시 가택연금 연장을 결정하여 지금까지 연속 6회째 가택연금
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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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에서 법률상 정치적 구금은 최장 6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버마 군부는 바로 오늘
까지도 아웅산 수지 여사 가택연금과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 그간 UN(국제연합)
과 아세안 국가, 국제NGO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또다시 연
장할 가능성으로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탄압을 목적으로 아웅산 수지 여사에 가해지고 있는 가택연금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매우 비인도적인 처사로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

 

6년간의 가택연금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인 구금이다. 세계인권선언 제9조에는 따르면 어
느 누구도 자의적인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와 제9조에도 누구도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며,
자의적인 체포 또는 억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인 올해도 버마에서는 정치범들에게 자의적인 구금과 형벌
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이용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9월 사프란 항
쟁 이후 정치범들에 대한 군부의 탄압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통계 파악조차
어려울 정도로 버마 사회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한국은 민주화를 성공시켜온 경험과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 유엔 인권이사국이라는 위상
에 따라 동아시아 영내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지원하고 영내의 평화가 안착되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한국 정부는 즉시 아웅산 수지 여사 등 정치수감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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